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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쌀 소비량 감소로 소비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가공용 벼가 개발되고 있으며 쌀가루용 벼는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어 보

급되고 있다. 쌀가루벼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확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남부지역에서 최적 등숙을 위한 

적합 이앙시기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품종은 한가루, 설갱, 신길 및 가루미2호 품종을 사용하였다. 시험은 포장시험을 통해 출수기 및 현미천립중변화를 분석하였

는데 이를 위해 이앙시기를 5월초~7월초로 나누어 5회 이앙을 진행하였으며 등숙완료 후 현미 천립중변화를 분석하였다. 지

역별 온도는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가루 가공용 벼의 경우 이앙시기 10일 변화에 따라 포장생육일수는 약 5.6~5.7일 단축되며 이앙부터 출수기까지 생육기 평

균온도 1℃ 변화 시 생육일수는 약 10일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일평균 15℃이하로 되기 전부터 등숙적산온도 1100℃에 도달

하기 위한 안전출수한계기는 8월 초순~말경으로 이를 위해서는 대체로 5월 중순~6월 중순까지 이앙이 필요하며 강원지역의 

경우 이앙시기가 이보다 더 빨리지며 해안지역의 경우 7월 초까지 이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종별로 이앙적기에 

이앙 시 수발아 발생 위험이 있는 등숙적산온도 700℃ 및 900℃의 평균온도를 분석한 결과 700℃의 경우 대체로 약 20℃, 90

0℃의 경우 18℃의 온도를 나타내었다. 쌀가루 가공용 품종의 수발아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바로미2을 제외하고는 등숙

적산온도 700℃ 및 900℃에 등숙기 온도가 20℃ 미만 시 수발아 발생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로미2의 경우 다른 

품종에 비해 등숙기간중 수발아 발생위험성이 높으며, 등숙에 적합한 온도가 낮은 경향으로 나타나 등숙적합 온도의 재설정, 

낮은온도에서 수발아 발생위험성을 재검정하여 이앙시기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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